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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과 중국의 포와 저고리의 깃, 수구, 도련, 트임, 대의 둘레에서 검은색 선 장식을 볼 수 있다. 검은색

선은 한국과 중국의 고대에 성별과 신분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다가 후대에 유복과 왕실의 조복, 제

복으로 남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복식문화에 나타나는 검은색 선 장식의 모습을 살펴보고, 검

은색 선 장식의 조형과 의미 분석을 통해 한·중 전통복식의 형, 색 관련 세부 조형 요소에 관한 학문적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복식, 문화, 철학, 종교와 관련된 문헌 연구와 회화, 

벽화, 유물자료를 함께 살펴보았다. 복식에서 선이란 옷의 가장자리나 옷단을 뜻하며, 가선은 가장자리에 

붙인, 몸판 원단과 같거나 다른 천을 의미한다. 동양에서의 검은색은 하늘과 우주, 도와 관련하여 그 상징

이 이어져 왔는데, 유교에서는 우주 본연의 개념으로 하늘을 의미했으며, 도교에서는 만물의 도리나 이치

를 의미하는 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검은색 선 장식은 의복의 개방된 모든 가장자리에 두름으로써 우주와

인간,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시작점이자 마지막을 상징하고, 물질로서 존재하는 인간이 비물질인 우주

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검은색 선 장식은 유교의 우주와 하늘, 도교의 만물의 이치나 

도에 해당하는 검은색의 개념이 분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연의 개념과 어우러져 선으로 쓰인 

것이다. 또한 검은색 선 장식은 우주와 인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이해하여 천지만물을 대하는 왕실의 조복

과 제복,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수련합일의 의미를 담는 실천적 예법으로서 유복에 남아있게 된다. 본 연

구는 한·중 전통문화의 공유된 사상을 담은 검은색 선 장식의 역사적 흐름과 그 상징적 의미를 고찰함으로

써 전통복식 중 하나의 조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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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통복식에는 그 국가와 민족이 지닌 사고방식

과 문화적 원형의 상징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난

다. 한국의 전통복식을 통칭하는 한복 역시 그러

한 상징이 형태, 색상, 문양 등의 조형 요소를 통

해 표현된다. 그중 복식의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선으로는 외형선, 구성선, 가장자리선 등이 

있다. 이 중 가장자리 선은 의복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선(襈) 장식을 하는 것이 동양의 

전통복식에 주로 존재했다. 한국의 전통복식은 고

대부터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의 가장자리

에 선 장식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한복의 깃, 수구, 

섶, 도련에 장식하는 선이 한복을 상징하는 중요

한 조형 요소로 남아있다. 

선 장식은 몸판과 같거나 다른 색상을 사용하

였으며, 다양한 배색을 통해 의복에 미적 아름다

움을 표현하였다. 그중 검은색 선 장식은 동양의 

문화, 종교, 철학을 공유하였던 한국과 중국의 고

대 복식에서 다수 나타나다가 후대에 오면서 일부 

복식에서만 남아있다. 한국의 경우 󰡔무용총󰡕, 󰡔쌍
영총󰡕, 󰡔안악3호분󰡕 등의 고분벽화 복식과 조선 
시대 선비의 복식인 심의, 학창의, 난삼, 그리고 조

복과 제복의 일부에서 검은색의 선 장식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주(周)대의 목용에 검

은색 선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심의, 난삼, 그리고 왕실 복식의 일부에서 검은색 

선을 발견할 수 있다.

검은색은 복식의 가장자리에 사용하면 오염이 

덜해 실용적이었으며 함께 사용되는 다른 색상들

과도 잘 어울렸다. 한편 검은색은 한·중 양국의 문

화에서 인류의 본성과 관련하여 깊은 상징적 의미

를 내포하고 있는 색이기에 선 장식으로 사용되었

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전통복식 문화 상징의 가시적 표

현 중 하나인 검은색 선의 의미를 밝히고, 검은색 

선이 고대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복식의 조

형 요소로 사용되어 변화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조형적 변화 추이 또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기존의 선 장식 관련 연

구(Kim, 2003; Ok, 2004; Ok, 2007)에서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았던 검은색 선 장식을 중심으로 조형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전통복식의 형, 색 관

련 세부 조형 요소에 관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마

련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복식, 문화, 철학, 종

교와 관련된 국내외 고서, 단행본, 선행연구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 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

하고, 채색이 나타나는 회화와 벽화,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에 나타난 검은색 선의 복식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범위는 양국의 전통복식 

시기, 즉 고대부터 서구 영향을 받은 근대 복식 이

전 19세기까지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의 의미

복식에 있어 선이란 옷의 가장자리나 옷단을 

뜻하며 가장자리에 붙인, 몸판 원단과 같거나 다

른 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선(加襈)은 선을 붙이

는 행위로 ‘선을 두른다’라는 뜻이다. 선 장식에는 

자수와 문양 등의 세부 장식이 포함되기도 한다. 

선사시대에 옷감 안에 털을 넣어 가장자리에 선을 

두른 것처럼 털 부분이 드러나게 만든 것이 선 장

식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고대에 자연

스레 발전하여 성별과 신분의 구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Ok, 2004). 

선 장식은 의복 가장자리에 있는 올이 풀리거

나 헤어지는 것을 막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

었으나, 복식 문화의 발달과 변천에 따라 선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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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문양을 다양하게 하여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

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였다(Kim, 2003). 이러한 선 

장식은 몸판의 색상과 같거나 다르기도 하였으며, 

선 위에 문양이 있거나 없기도 하였다. 

한국 전통복식에서 선 장식은 특징적인 양식으

로 남아있다. 삼국시대에는 ｢위서(隋書)｣ 卷81 기

록을 통해 부인의 저고리와 치맛자락의 끝에 선을 

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벽화를 통해 의복의 

깃, 수구, 도련의 위치에 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고려 시대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허

리띠(帶)가 가슴을 여미는 고름으로 바뀌면서 도

련의 선 장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저고리와 포의 깃, 수구, 겨드랑이, 옷고름에 다양

한 색상의 천을 달아 장식하였다(Kim, 2018). 이러

한 선 장식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고유의 장식 선으로 이어져 왔는데, 고대부터 조

선 시대까지 저고리(유: 襦), 바지(고: 袴), 치마(상: 

常), 두루마기(포: 袍)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깃, 

수구, 도련, 트임 등에 달아 한국 전통복식의 특징

이 되었다.

2. 검은색의 의미

검은색은 흰색과 함께 색채감각이 발달하지 않

은 원시시대부터 인식된 색상으로 일반적으로 무

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 죽음, 권위 등을 상징하

는 색이라 할 수 있다. 검은색은 생리학적으로 빛

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심리학적인 면에서

는 빛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감지

하여 느끼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Biren, 

1993/2013).

동양에서 검은색은 오방색의 하나로 겨울, 물, 

북쪽을 상징하며, 서양의 검은색과 같이 ‘black’이

라는 단일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

와 감각이 있다. 또한 동양에서 한자의 ‘색(色)’

은 ‘빛’을 뜻하는데, 이는 색이 가지는 물리적 특

성을 빛의 감각에 비추어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Moon, 2012). 검은색을 지칭하는 한자어로는 흑

(黑), 묵(墨), 조(皁, 皂), 오(烏), 현(玄), 추(緅), 치

(緇), 참(黲), 유(黝) 등이 있으며, 색(빛)의 종류에 

따라 검은색이 다양하다(Park, 2018). 예를 들어 흑, 

묵, 조는 진흙이나 먹물로 염색한 것으로 검은빛

만 보이며, 현, 추, 치는 꼭두서니 등으로 붉은색을 

염색한 후 진흙, 도토리 등으로 흑색 발염을 복염

한 것으로 붉은빛이 있는 흑색이다(Park, 2018). 

복식과 관련한 검은색으로는 삼국시대 ｢구당서
(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위서(隋書)｣를 통해 
흑, 오, 조색이 나타난다. 고려 시대 ｢고려사(高麗

史)｣와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쓰개류, 상의, 신

발류를 중심으로 흑, 오, 조, 현색이 나타나며(Park, 

2016), 조선 시대에는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방
정례(尙方定例)｣,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등을 통
해 흑, 조, 현, 치, 참의 검은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Park, 2018). 

이 중 흑색은 복식 관련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색으로 북방과 겨울을 상징하며, 일반적으

로 서양의 검은색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Moon, 

2012). 현색은 밤하늘의 깊고 오묘한 색으로 현명

(玄冥)과 현무(玄武)가 모두 현색에서 유래되었으

며, 염색의 횟수가 많고 공이 많이 들어 고려 시대 

이후에는 귀족만이 향유할 수 있는 색이었다. 어

두운 검은색인 오색은 까마귀색으로 중국에서는 

오행 중 북쪽을 오색으로 표현하였다. 조색은 검

은색 비단을 가리키는 색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

王朝實錄)｣에서 오방정색으로 표현되었으며, 치색

은 무명에 염색할 때 나타나는 색상을 의미하였다. 

참색은 아주 검지 않은 푸른 기운의 검은색을 의

미하며,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청색과 흑색의 
상생간색으로 기록한다(Park, 2007). 이처럼 검은색

은 흑, 오, 조, 현, 치, 참의 다양한 색으로 복식을 

통해 나타난다. 전통복식에 나타난 검은색의 종류

는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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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선의 사례 
고찰

1. 한국의 검은색 선

한국 복식에서 검은색 선은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 복식을 중심으로 나타난

다. 대체로 이러한 검은색 선은 긴 끈의 형태로 이

루어져 있으며, 몸판과 다른 색상이므로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선명하게 보인다

(Ok, 2004). 

삼국시대의 검은색 선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왕
회도󰡕, 백제의 󰡔양직공도󰡕 등에서 볼 수 있다. 고구

려 󰡔무용총󰡕, 󰡔쌍영총󰡕, 󰡔안악3호분󰡕, 󰡔장천1호분󰡕, 

󰡔각저총󰡕, 󰡔삼실총󰡕, 󰡔옥도리고분󰡕 등의 고분벽화 
속 인물들은 성별과 신분의 구분 없이 저고리와 

포의 깃과 수구, 도련, 치마의 끝단에 검은색 선을 

두르고 있으며, 긴 끈의 형태의 선을 그대로 이어 

직선형의 모습을 보인다(Figure 1-3). 이들 선에는 

대부분 문양 장식이 보이지 않으나, 󰡔쌍영총󰡕 귀

Table 1. 전통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검은색 명칭 검은색 종류 복식 관련 검은색의 예

흑색 어두운 검정

｢高麗史｣의 黑草方笠, 黑衣, 黑巾, 黑羅 

｢高麗圖經｣의 黑帶
｢四禮便覽｣의 黑繪或紬, 黑繪, 黑絹

｢尙方定例｣의 黑長衫, 黑角簪

｢景慕宮儀軌｣의 黑角, 黑綠, 黑皮靴

오색 어두운 검정

｢舊唐書｣의 烏羅冠, 烏革履

｢新唐書｣의 烏革履
｢高麗史｣의 軟角烏紗幞頭

｢高麗圖經｣ 烏紗高帽 
｢尙方定例｣의 小烏巾

｢景慕宮儀軌｣의 烏皮履, 烏鞓帶

조색 어두운 검정

｢隋書｣의 皂帶
｢高麗史｣의 皁衫

｢高麗圖經｣의 束腰皁帛, 皁衫, 皁巾
｢四禮便覽｣의 皂絹

｢尙方定例｣의 皂羅羅丌
현색 빨간 검정

｢高麗史｣의 玄衣
｢四禮便覽｣의 玄衣素裏, 玄羅, 玄繪

치색 빨간 검정 ｢四禮便覽｣의 緇衾頳裏 
참색 파란 검정 ｢尙方定例｣의 黲袍

Figure 1. 무용총의 검은 선.
From Wang. (2010). p. 548.

Figure 2. 쌍영총의 검은 선.
From Ryu et al. (2009). p. 13.

Figure 3. 안악3호분의 검은 선. 
From Wang. (2010).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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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부인의 저고리 깃, 도련에는 문양이 있다. 검은

색 선의 너비는 대체로 비슷한 편이나, 󰡔무용총󰡕
에서 깃의 너비는 수구, 도련, 치마 밑단의 너비보

다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회도󰡕에서 고
구려 사신이 검은색 선을 두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검은색 선 장식을 고구려 인물에게서 다수 볼 수 

있다(Figure 4).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정신문화의 중심을 이루

었고 유교가 정치이념이 되었는데, 불화와 유학자

의 초상화를 통해 검은색 선을 살펴볼 수 있다. 

<Figure 6>은 일본 신노원(親王院) 소장의 고려 󰡔미
륵하생경변상도󰡕로 제왕들이 입고 있는 자황색 대
수포의 깃과 수구, 도련에 검은색의 선이 둘러져 

있으며 직선형의 모습이다. 선은 무문이거나 당초

문, 국화 당초문이 그려져 있으며(Ok, 2004), 모든 

선의 너비는 유사하다. 또한 유학자 이제현은 초

상화에서 깃과 수구, 도련에 검은색 선이 달린 심

의를 입고 유건(儒巾)을 쓰고 있다. 허리의 대는 

소매에 가려져 묶은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대의 가장자리 또한 검은색으로 선이 둘러져 있다. 

심의 역시 긴 끈 형태의 선이 몸판에 그대로 이어

져 직선형의 모습을 보인다(Figure 7).

이러한 회화 이외에도 송나라 서긍이 쓴 ｢고려
도경(高麗圖經)｣에 조의선인(早衣仙人)이 흰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검은 비단을 둘렀다는 기록과 

｢고려사(高麗史)｣에서 심의를 왕의 제복(祭服)으로 

사용한 기록(卷12 睿宗1)이 있다(Lee et al., 2004). 

여기서 조의선인이란 고구려 시대에 검은빛의 조

복을 입은 선인을 의미하는데, 고려에 이어 조선

의 선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Han, 2015). 심의 

또한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고려의 제복, 조

선의 유복(儒服)으로 이어져 다수의 유학자 초상

화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Jung, 1998). 이를 통해 

고려 시대에는 삼국과 달리 유학자, 왕과 같은 특

정 계층이 검은색 선 장식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의 검은색 선은 유복과 왕실의 제복, 

조복에서 볼 수 있다. 심의, 학창의는 선비와 사

대부들의 유복으로 이들의 검은 선은 공통으로 

문양이 없으며, 각 부분의 너비가 대체로 동일하

다(Figure 8, 9). 

조선 시대의 심의는 성리학의 융성으로 사례(四

禮)에 따른 논의가 깊어져 학풍에 따른 형태 변화

도 생기게 된다. 심의의 검은색 깃은 학파에 따라 

직령과 방령으로 나뉘기도 하였으나(Jung, 1998), 

수구, 도련, 트임과 동일하게 직선형의 선이 달렸

으며, 일부에는 흰색의 동정도 함께 달려있다. 

<Figure 8>에서는 대의 가장자리에 검은색 선이 

둘러 있기도 하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예법을 

중시하였다. 인간을 소우주로서 천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보아 복식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자

연의 원리를 본받아 인간이 행해야 할 바를 이루

Figure 4. 고구려 
사신의 검은 선.

From  “Goguryeo envoy”. (n.d.).
https://terms. naver.com

Figure 5. 양직공도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34.

Figure 6. 미륵하생경변상도의 
검은 선. 

From You and Kim. (2005). 
p. 122.

Figure 7. 이제현 
초상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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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한편, 제복과 조복은 국가의 제사와 관례 때 왕

과 관료가 입은 옷으로 포의 깃과 수구, 도련, 트

임에 같은 너비의 직선형의 검은색 선이 달려있다. 

검은색 선 위에는 흰색의 동정이 달려 직선적인 

모습을 보이며, 몸판 선의 안쪽에는 흰색의 가는 

선이 장식되어 있다(Figure 10, 11). 제복과 조복은 

국가의 제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하늘의 이치에 

의미를 두고 이를 표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 장식에 검은색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중국의 검은색 선 

중국 복식의 검은색 선은 심의와 왕의 조복에

서 나타난다. 중국에서 선은 ‘연(緣)’으로도 기록되

는데, 연은 ‘실 사(絲)’와 ‘끊을 단(彖)’이 합쳐진 

옷의 가장자리를 싸서 돌린 선으로 사람의 둘레를 

Figure 8. 이재 초상의 
검은 선. 

From Portrait of Lee Jae. (n.d.). 
https://encykorea.aks.ac.kr

Figure 9. 학창의의 
검은 선. 

From Hakchangui. (n.d.). 
https://www.emuseum.go.kr

Figure 10. 백관 제복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248.

Figure 11. 백관 조복의 
검은 선.

From Jobok. (n.d.). 
https://www.emuseum.go.kr

시대 검은색 선의 사례 특징 비고

삼국시대

(BC37-

AD935)

고구려

무용총 벽화
-춤추는 사람

-저고리·포의 깃, 수구, 도련, 치마 도련의 검은색

-성별, 신분, 상황의 구분 없이

 검은색 선 장식

-상의: 깃, 수구, 도련

 하의: 치마 도련

-직선형

쌍영총 벽화
-공양하는 여인

-저고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백제

안악3호분 벽화
-의장 기수

-포의 깃과 수구의 검은색

사신도
-중앙의 고구려 사신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양직공도
-백제의 사신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고려 시대

(918-1392)

이제현의 초상

-유학자

-심의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대의 가장자리 검은색

-유학자와 불화 속 일부 계층

의 복식으로 변화

-상의: 깃, 수구, 도련, 대

-직선형미륵하생경변상도
-제왕들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조선 시대

(1392-1910)

이재의 초상

-유학자

-심의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대의 가장자리 검은색 -선비와 사대부 복식, 왕실의 

관례복

-상의: 깃, 수구, 도련, 트임, 대

-직선형, 흰색 동정

학창의 유물
-유학자와 사대부

-깃, 수구, 도련, 트임의 검은색

제복 유물

조복 유물

-왕과 백관

-깃, 수구, 도련, 트임의 검은색

-검은색 선 안쪽에 가는 흰색 선 장식 

Table 2. 한국 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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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 끊어진 곳을 이어준다는 의미인 불교의 인연

과 동일하게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의 선 장식은 주대의 상의하상식의 포에서 

나타난다. 주대의 선 장식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

으나, 한대의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 1호 묘에

서 출토된 목용은 검은색 선이 달린 의복을 입고 

있다(Figure 12). 긴 끈 형태의 선을 그대로 이어 

직선형인 검은색 선은 포의 깃과 도련에 있으며, 

그 너비가 일정하다. 이러한 상의하상식 의복은 

심의의 기원으로 주대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고

대에는 성별과 신분에 관계없이 입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Jung, 1998). 이러한 포는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포와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색상의 상

의에 검은색 선이 달린 것이 유사하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도교와 

신선 사상을 믿었던 시기로 <Figure 13>의 인물은 

검은색 선을 두른 크고 넉넉한 포를 자유로운 차

림으로 입고 있다. <Figure 14>에서 진(陳)의 문제

(文帝)는 저고리 위에 검은색 대를 두르고 검은색 

선이 달린 포를 입고 있다. 두 회화 속 인물 모두 

포의 깃과 수구, 도련에 직선형의 검은색 선이 둘

러져 있으며, 그 너비가 동일하다. 시중을 드는 시

녀의 의복에서는 검은색 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

를 통해 검은색 선 장식은 높은 계층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에는 예를 중시하는 유학이 발달하고, 과거 

제도에 의해 관직에 진출하는 사대부라는 새로운 

관료계급이 형성되어 격식을 갖추기 위한 심의와 

난삼이 발달하였다. 난삼은 중국의 심의에 란(襴)과 

거(祛)를 붙여 만든 것으로 당·송·명대에 걸쳐 유생

복과 관례복으로 쓰였다(Figure 15). 난삼은 단령의 

도련에 란이 달린 것을 지칭하였으나, 직령의 포에 

란이 달린 것도 해당되었다(Hong et al, 2011). 또한 

명대의 유복인 직철(直裰)에도 목둘레와 수구, 도

련, 트임에 검은색 선이 달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부분의 선의 너비가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Figure 16). 중국에서 나타나는 직철에서는 단령에 

직선이 아닌 곡선형의 검은 선을 볼 수 있다. 

청대에 들어 유복은 점차 줄어들고 왕실의 복

식에서 검은색 선을 볼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
에 따르면 ‘천하고 낮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로 통일해서 만든다. 홑옷에 검은 비단으로 옷

깃과 소매에 선을 두른 옷은 조복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복은 나라의 대사(大祀)·경축일·원

단(元旦)·동지 및 조칙을 반포하거나 진표(進表)할 

때에 입었던 관복으로 깃과 도련에 검은색 선이 

동일한 너비로 달려있다(Figure 17). 검은색 선은 

단령에서 곡선형으로 나타나며, 도련의 모든 부분

은 직선형을 보인다. 중국의 천자 복식에 사용된 

검은색 선은 수, 당, 송, 명대를 거쳐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주족, 몽고족, 한족으로 구성된 청대에 

유교는 쇠퇴하였으나, 만주족과 한족의 복식 형태

가 자연스럽게 혼재되면서 왕실 복식의 일부에 검

은색 선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Ok, 2004).

Figure 12. 마왕퇴의 검은 선. 
From 中華五千年文物集刊. (1993/1995). p. 99.

Figure 13. 고일도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21.

Figure 14. 제왕도의 검은 선. 
From 中華五千年文物集刊. (1993/1995).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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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은색 선이 갖는 의미 

한국과 중국의 검은색 선은 고대부터 존재하였

으며, 고대에 신분과 성별의 구분이 없던 검은색 

선은 후대에 유복과 왕실의 제복, 조복의 특징적

인 양식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검은색 선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의 중심사상이 되는 유

불도(儒佛道)와 관련이 있다. 

1. 우주와 인간에 대한 유기적 인식 

의복에 표현된 관념과 실천적 태도는 옷의 색

상, 구조, 디테일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동

Figure 15. 난삼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89. 

Figure 16. 직철의 검은 선. 
From 中華五千年文物集刊. (1993/1995). p. 360.

Figure 17. 조복의 검은 선. 
From Hong et al. (2011). p. 293.

시대 검은색 선의 사례 특징 비고

한나라

(BC221-AD220)
장사 마왕퇴 1호묘

-신분 알 수 없음

-포의 깃, 도련의 검은색

-심의의 기원

-상의: 깃, 수구, 도련

-직선형

위진남북조

(221-589)

고일도
-죽림칠현의 완적(阮籍)

-포의 깃, 도련의 검은색 -높은 신분이 착용

-상의: 깃, 수구, 도련

-직선형제왕도
-진의 문제(560-566)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송나라

(960-1279)
오백나한 승속공양도

-유학자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유학자 중심으로 착용

-상의: 깃, 수구, 도련, 트임

-직선형과 곡선형명나라

(1368-1662)
직철 유물 

-유학자

-포의 깃, 수구, 도련, 트임의 검은색

청나라

(1616-1911)
건륭제 초상

-왕과 사대부

-포의 깃, 수구, 도련의 검은색

-유학자 중심의 의복이 사라지고 왕실

의 일부 복식으로 남음

-상의: 깃, 수구, 도련

-직선형과 곡선형

Table 3. 중국 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선의 사례.

Table 4. 한·중 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선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한국
-사각 형태의 선

-포의 깃, 수구, 도련, 트임의 위치에 검은 선

-성별, 신분, 상황의 구분 없이 사용

⇨유복에서 사용
⇨왕실 복식으로 남음

-직선형의 검은 선

-흰색 동정이 달림

중국 -직선형과 곡선형의 검은 선



- 65 -

동양 전통복식에 나타난 검은색 선 장식 연구

양의 검은색은 다양한 의미와 감각이 있는데, 그 

의미가 주로 하늘과 관련이 많다. ｢천자문(千字文)

｣의 첫 구절인 ‘천지현황(天地玄黃: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과 ｢주역(周易)｣의 ‘천현이지황(天玄

而地黃: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에서 하늘을 검

은색으로 보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하

늘빛을 검정에서 변화한 것으로 바라보고, 우주 

본연의 색인 검은색에서 하늘이 나온 것으로 본다

(Im, 2005). 

깊고 오묘한 하늘을 뜻하는 검은색은 동양의 

도덕이나 예술의 중심에 흐르는 가장 근원적인 원

리인 도(道)와도 연결된다. 노자는 ‘현지우현(玄之

又玄: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이라 하여 무와 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천지 만물의 운영 원리를 설

명하였는데, 이때 검은색을 천이나 도와 관계되는 

지고한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보았다(Im, 2005).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최치원은 유불도 
삼교를 우리나라의 ‘현묘이도(玄妙之道)’라 하였고 

이를 풍류라 하였다. 이때의 현은 도리나 이치가 

깊어 통달한다는 의미로 검은색을 도와 같은 의미

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검은색은 하

늘과 우주, 도와 관련하여 그 상징이 이어져 왔는

데, 유교에서는 우주 본연의 개념으로 하늘을, 도

교에서는 만물의 도리나 이치를 의미하는 도로서 

그 의미를 풀이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기본사상이 되는 유교와 도교에

서 우주 만물의 근원은 음과 양으로 분화되며 발

전한다. 갈홍은 ｢포박자(抱朴子)｣에서 ‘천(天)은 현

(玄)에 의해 높아지고 지(地)는 낮아진다. 현은 유

일한 실재(實在)를 안에 잉태하고 음양의 양쪽 범

주로 전개된다. 그 호흡은 생명의 원천으로 억만

의 물건을 만들어낸다(乾以之高, 坤以之卑, 吐納大

始, 鼓冶億類)’고 하였다. 별이나 달이 없는 밤하

늘, 우주 본연의 색인 현은 하늘을 하늘답게 땅을 

땅답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동양에서 시공간을 이

루는 음양을 구성함과 동시에 물질과 비물질을 연

결하는 시작점이자 마지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태극기에서 하늘과 땅, 물과 불

을 상징하는 4괘는 검은색 선으로 만들어진다. ｢태
극도설(太極圖說)｣에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의 

태극은 만물에서 생성되기 이전의 본원으로 가장

자리가 없으나(無極) 가장 큰 가장자리를 뜻한다

(Eun & Kim, 1998). 극이 음양으로 분화되고, 만물

의 상을 이루는 괘로 분화되는 과정이 곧 하늘과 

만물의 이치를 풀어 연결하는 지점인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복식 사례를 고찰한바 검은색 

선은 인체를 둘러싼 의복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외부와 통하는 개방된 공간을 연결하고 있으며, 

바탕색과의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 검은색 선은 

대부분 하의가 아닌 상의인 저고리와 포에서 볼 

수 있다. ｢역경(易經)｣에서 유래한 ‘천지현황’의 천

지에 대한 색채감각이 복색까지 확장되어 중국에

서 상의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많이 입고 

하의에는 땅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입기도 하였는

데(魏娜, 2014), 고구려 벽화 속에서도 저고리와 포

에 검은색 선이 다수 둘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선은 연이라고도 하는데, 연은 불교에서 사람의 

둘레를 싸서 끊어진 곳을 이어준다는 인연의 의미

와도 연관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이라는 

일체법이 인연을 따라 생겨난 것과 같이 하늘과 

도를 의미하는 검은색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둘러

짐으로써 우주와 인간,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시작점이자 마지막을 상징하고 물질로서 존재하는 

인간이 비물질인 우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검은색 의미는 유교의 우주와 

하늘, 도교의 만물의 이치나 도에 해당하는 검은

색의 개념이 분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연의 개념과 어우러져 선으로 쓰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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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과 육체의 수련 합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유기적 인식은 검은색이 

표현된 의복을 입고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적 행위

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예의 구체적 체현이 된다.

한국과 중국에서 검은색 선은 후대에 예절과 

제례의 의미로 이어져 유복과 왕실의 조복과 제복

으로 남게 된다. 특히, 왕실에서의 제례는 왕을 통

해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제복은 우주와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사용되

었고, 현묘지도(玄妙之道) 표현의 상징이 되었다. 

반면 유복은 일상복으로서 우주와 인간에 대한 유

기적 인식과 함께 실천적 체득을 하고자 하는 심

신 수련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게 된다. 

고대 시대 한국에는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 백제의 싸울아비와 같은 심신수련체가 있었

다. 그중 조의선인은 검은 옷을 입거나 흰옷에 검

은 띠를 두른 선인으로 하늘과 조상에게 제를 올

리고 무사의 역할을 겸비하였다. 이러한 선인은 

삼국시대 이후 유교가 정치이념이 되고 선비로 변

화하면서 고유한 정신과 수련 방식을 이어나가게 

된다(Han, 2015). 

조선 시대의 선비는 겸손한 마음으로 벼슬에 

나아가서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물러나서는 자연과 하나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

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비는 심신을 

수양하여 개인의 삶과 우주 자연을 하나로 꿰뚫는 

유기적 인식을 예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법은 심의, 학창의, 난삼 등의 의복을 통

해 체계화되었는데, 우주와 인간,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상징하는 검은 선 장식이 심신 수련의 상

징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검은색 선은 위진남북조의 신선 사상을 

배경으로 높은 신분에게 나타났으며, 송·명대에는 

유학자의 의복, 청대에는 유학자 중심의 의복이 

사라지고 왕실의 일부 복식에 검은색 선이 남게 

된다.

위진시대에 성행한 현학(玄學)은 천지 만물의 

본체를 무에서 구하는 형이상학의 입장으로 한대

에 유학을 대신하는 철학이 되어 유·불·도 3교 일

치론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는 유·불·도가 

존재한 한국의 삼국과 유사한 시기로 자연과 소통

하고 합일하고자 하는 인식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송대 이후에는 유복을 통해 인

간의 몸가짐과 함께 천도(天道)를 다루게 함으로

써 인도(人道)를 다스리고자 하였다. 중국의 옛사

람들은 심의에 대해 글을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고, 

무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며, 상을 버려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검은색 

선이 표현된 의복으로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고 심

신 수련을 하고자 하는 예법을 표현하고자 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검은색 선은 고대 시대

에 우주와 인간에 대한 유기적 인식을 표현한 것

으로 고려와 송대 이후 유교 사상을 대표하였으며, 

후대에는 예절과 제례를 상징하는 왕실의 복식으

로 남게 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인간을 둘러싼 복식은 시대마다 가진 당시의 

사고와 기술을 표현하며, 인간이 우주 자연을 대

하는 방식과 상호작용이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 

한국과 중국의 포와 저고리의 깃, 수구, 도련, 트

임, 대의 둘레에서 검은색 선 장식을 볼 수 있다. 

검은색 선은 고대에 성별과 신분의 구분 없이 자

유롭게 사용되다가 후대에 유복과 왕실의 조복, 

제복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검은색 선의 변화는 

그 기저에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한국과 중국의 중심사상이 되는 유불도와 관련

이 있다. 검은색은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빛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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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것으로 우주 본연의 색으로 여겨 유교와 도

교의 하늘이나 도와 관계된 색상으로 보았으며, 

분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연의 개념과 

어우러져 복식의 선에 활용되었다. 

한·중 전통복식에서는 이러한 검은색 선을 의복

의 개방된 모든 가장자리에 두름으로써 우주와 인

간, 비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시작점이자 마지막

을 상징하고 물질로서 존재하는 인간이 비물질인 

우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 인해 검은색 선은 우주와 

인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이해하여 천지 만물을 대

하는 왕실의 조복, 제복, 그리고 여기에 정신과 육

체의 수련 합일의 의미를 담는 실천적 예법으로서

의 유복에 남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검은색 선은 한국 고유의 전개형 

저고리와 바지로 구성된 태권도복에 남아있다. 태

권도의 띠와 깃은 색상을 통해 수련의 과정을 표

현한다. 태권도복의 검은 깃은 기술적이고 정신적

인 수련을 통해 형성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검은색 선의 의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대부터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담고 정신과 

무예를 수련하는 이들의 수련복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가 전승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한·중 전통문화의 공유된 사상

을 담은 검은색 선 장식의 역사적 흐름과 그 상징

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전통복식 중 하나의 조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를 둔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한국

의 고려 시대 자료와 중국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검은색 선 장식이 

큰 변화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기에 

그 상징적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선 장식은 이집트와 메소포타

미아 지역의 고대 복식에서도 나타나기에 향후 연

구의 축적으로 동·서양에 존재했던 선 장식이 가

진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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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 can see the black line decoration around the collar, sleeve, trimming, slitting, and belt of Korean and Chinese 

Po and Jeogori. During ancient times, the black line was used for everyone without distinction of gender or status 

in Korea and China, and later it remains as Confucian or royal court’s uniform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earance of the black lines in Korean and Chinese costumes, and to prepare academic basic data about detailed 

elements of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costumes through analyzing the shapes and meanings of the black line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studies related to Korean and Chinese clothing, culture, philosophy, and religion were examined 

together with paintings, murals, and relics. In clothing, the line refers to the edge or hem of a garment, and the 

hem refers to a fabric that is the same as or different from the body fabric attached to the edge. For the East culture, 

the symbol of the color, black, has been passed down in relation to the sky, the universe, and the Tao. In Confucianism, 

it means the sky as the original concept of the universe, and in Taoism, it means the Tao, which means the morality 

or principle of all things. These kinds of black lines decorations symbolize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e and man, and the immaterial and material by wrapping it around all open edges of the garment, 

and symboliz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who exist as matter, and the universe that exists as 

non-material. The decorations with the black lines were used as a line in harmony with the Buddhist concept of the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black, which corresponds to the universe 

and sky of Confucianism, the principle of all creations in Taoism. Furthermore, the black line decorations remain 

as the royal robes and clothes that understand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e and human beings for dealing 

with heaven and earth, and they remain as the royal uniform for a practical ritual that contains the meaning of training 

for the unity of mind and body. The value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that intensively analyzes the 

formative elements of traditional clothing by examining the historical movement and symbolic meaning of black line 

decorations containing the shared ideas of the Korean-Chinese worldview. 

Key words : traditional clothing, line decoration, added line, black, Hanbok 




